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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핵심요약_대기·관찰과정

부품 수급 문제와 부품 대기 기간 크게 개선

고객 편의 시설 안내율은 오히려 낮아져

[대기 과정]

- 정비/수리 기간은 5.9일로 전년(7.2일)보다 1.3일 짧아짐. 당일 완료율은 국산차

(83.9%)와 수입차(83.0%)가 비슷했으나, 수리 기간은 국산차(5.4일)가 수입차

(7.7일)보다 2.3일 짧음

- 부품 수급 문제 경험률은 17.0%로 전년(18.8%)보다 1.8%p 낮아졌고, 부품 대기

기간은 7.2일로 전년(12.1일)보다 4.9일 짧아짐. 국산차는 경험률(17.4%)이

수입차(15.4%)보다 2.0%p 높으나, 대기 기간(6.0일)은 수입차(12.5일)의 절반

이하임

[관찰 과정]

- 고객 편의시설 구비율은 89.0%로 전년(89.9%)과 비슷했으나, 안내율은 26.4%

로 전년(33.7%)보다 7.3%p 낮아짐. 안내를 받았다는 비율은 시설이 구비돼 있

다는 비율의 30%에 불과함

- 정비 상황 수시 확인 가능 비율은 79.5%로 전년(69.6%)보다 9.9%p 높아졌으며,

국산차(82.0%)가 수입차(69.6%)보다 12.4%p 높음

[벤치마크]

- 단계별 벤치마크 대상 브랜드는 당일 정비 완료율 토요타(93.6%), 수리 기간 랜

드로버(4.1일), 부품 수급 문제 경험률 렉서스(5.5%), 부품 대기 기간 현대차(4.8

일), 편의시설 구비율 포드(95.9%), 편의시설 안내율 폴스타(43.4%), 정비 상황

수시 확인 볼보(89.4%)임

■대기·관찰 과정 주요 지표(전체 평균)

구분 지표 ’26년 ’25년

대기

입고당일정비완료율(%) 81.0

정비/수리기간(일) 7.2

부품수급문제경험률(%) 18.8

부품대기기간(일) 12.1

관찰

고객편의시설구비율(%) 89.9

고객편의시설안내율(%) 33.7

정비상황수시확인가능비율(%) 69.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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